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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

언제 들어도 흥이 나는 ‘노

들강변’

기생 박부용은 이 노래로

만인의 연인으로 떠올라

구성진 뱃사공 노랫소리에 

착상

창작 신민요의 으뜸으로 불

려

언제 어디서 들어도 저절

로 흥이 솟구치고 어깨춤 들

썩이는 노래가 있습니다. '노

들강변'이 바로 그 주인공입

니다. 그냥 듣고 부르는 노래

로도 무방하지만 만약 장고 

반주가 곁들여진다면 이게 

바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합

니다.

노들강변 봄버들 휘늘어진 

가지에다가

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

동여매어나 볼가

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

로다

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

흘러서 가노라

-‘노들강변’1절

이제는 경기민요의 대표

곡이 된 신민요 '노들강변'의 

가사 전문입니다. 그런데 이 

노래를 부른 가수를 환히 아

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

박부용(朴芙蓉: 1901∼?)이

란 이름의 기생 출신 가수가 

불렀는데, 봄날 오후의 나른

한 시간에 라디오 전파를 타

고 들려오던 '노들강변'의 애

잔한 여운을 우리는 기억합

니다. 아련한 슬픔을 머금은 

듯 약간은 가슴을 설레게 하

는 가락으로 가수가 구성지게 

엮어가던 이 노래에는 고단하

고 힘겹게 살아온 우리 겨레

의 강물과도 같은 역사의 내

력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곡

조를 흥얼거리다 보면 인생

이 얼마나 덧없고 무상한지 

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.  뿐

만 아니라 고단한 역사 속에

서도 자기 앞에 휘몰아쳐 온 

아슬아슬한 풍파를 모두 이겨

내고, 마침내 환한 얼굴로 강

바람 맞으며 우뚝 서 있는 강

가의 아름드리 버드나무 같은 

우리 민족의 듬직한 표상을 

느끼게 합니다.

‘노들강변’을 불러서 만

인의 연인이 되었던 가수 박부

용! 

그녀의 이력에 대해서도 

그동안 뚜렷하게 밝혀진 자

료가 없었습니다. 이 박부용

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저는 여

러 곳을 더듬고 다녔는데, 마

침 어느 일본인이 20세기 초

반에 펴낸 ‘조선미인보감(朝

鮮美人寶鑑)’(1918)이란 책에

서 한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

를 쪽진 박부용의 사진과 약

력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감격

에 찬 나머지 혼자서 커다란 

비명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. 

17세 때 찍은 얼굴 사진과 소

개 글이 해당 책에 실려 있었

습니다. 기생 박부용은 1901

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습니

다. 1913년, 불과 12세의 나이

로 서울 광교조합(廣橋組合)

에 기생 이름을 올리게 됩니

다. ‘조선미인보감’ 박부용 편

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

습니다.

‘단정한 용모에 성품은 온

유하다. 어여쁜 귀밑머리는 

한 덩이 새털구름이 봄 산을 

휘돌아 감도는 듯한데, 발그

레한 두 볼은 방금 물 위에 피

어난 한 송이 부용화를 떠올

리게 하는구나.’

한창 레코드 보급에 대

한 열망으로 부풀어 오르던 

1933년, 박부용은 오케레코

드사로 발탁이 됩니다. 박부

용이 오케레코드사를 대표

하는 신민요 가수로 활동했

던 시기는 1933부터 1935까

지 약 3년 동안입니다. 이 시

기 모든 신민요의 으뜸이라 

할 수 있는 ‘노들강변’은 1934

년 1월에 신불출 작사, 문호월 

작곡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. 

이 음반은 오케레코드 창립 1

주년 기념 특별호로 발매되었

습니다. 

노들은 ‘노돌(老乭)’에서 

변화된 말로 서울의 노량진

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노량

진은 ‘백로(鷺)가 노닐던 징

검돌(梁)’이란 뜻에서 유래가 

되었다고 하네요. 노들강변은 

노량진 일대의 한강 지류 강

변으로 수십 년 전까지만 해

도 한가로운 뱃놀이가 번창

했었지요. 당시 오케레코드

사 이철 사장은 문예부장 김

능인, 전속작곡가 문호월 등

에게 전국의 민요를 발굴 수

집하도록 했습니다. 문호월

(文湖月, 1908∼1953)은 어

느 날 만담가 신불출(申不出, 

1907∼1969)과 함께 친구의 

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에 노

량진 나루터에서 뱃사공의 구

성진 노랫소리와 한강의 푸른 

물결 위로 드리워진 봄버들을 

바라보며 작곡의 착상을 얻었

다고 합니다. 흥을 이기지 못

하고 곧장 강가의 선술집으로 

들어간 두 사람은 콧노래를 

흥얼거리며 무언가를 종이에 

옮기기 시작했습니다. 문호월

이 흥에 겨워 세마치장단으로 

때로는 어깨춤을 추며, 또 때

로는 주막집 탁자를 손바닥으

로 두드리며 악보를 엮어가노

라면,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

신불출이 즉시 노랫말로 다듬

었다고 합니다. 나루터 주막

집에서 만들어진 '노들강변'

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삽시에 

퍼져나갔습니다. 당시 식민지 

백성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

제국주의 통치로 말미암은 가

슴 속 울분을 이 노래로 달랬

습니다. 

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

선의 두 천재적 청년 문호월

의 작곡에다 신불출의 기막힌 

작사까지 얹으니 이로써 전설

적 창작 신민요 ‘노들강변’이

란 작품을 민족문화사의 제단

에 헌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

다. 이제 두 위인은 가시고 우

리 곁에 없지만 빛나는 노래

는 남아서 영원히 우리의 허

전한 마음을 쓰다듬어줄 것

입니다. 

짜장면짜장면
시니어(65+) 디스카운트

(Dinner 올유캔잇 주문시)

Korean BBQ https://www.instagram.com/seoulbbqcalgary/

서울     레스토랑BBQ

중화요리

개시!!

Shrimps Promotion
All You Can Eat 

4336 Macleod Trail S.W. Calgary, AB

Tel: (403) 243-7970

$7.99$10.99
Regular

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~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$34.00 -> 29.89/person 해피 아워 가격 적용

전체 Bill에서 추가 10% 할인

*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
*디너 올유캔잇 주문시


